
중일 외교 문제가 미치는 무역 관계 

중국과 일본은 “역사 왜곡”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정치적인 문제

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도, 경제 문제에서는 양국의 실리를 위하여 여전히 

뜨겁게 거래를 유지하고 있어, 소위 “정냉ㆍ경열(政冷 經熱ㆍ )” 상태였으나, 

최근의 중국 학생의 반일 데모로 단숨에 “정냉ㆍ경냉(經冷)”의 관계가 되어 

버렸다. 

중국과 일본은 1972년 9월 29일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부주석과 일본

의 다나카(田中) 수상이 2차 세계 대전 후 처음으로 우호 관계를 만들어 냈

는데, 이번의 반일 데모로 어렵사리 만들어 낸 우호 관계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 염려된다. 

국제적으로 우호 관계를 만들려면 서로의 신의와 이해 관계가 맞아 떨여

져야 하므로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우호 관계는 잘못되면 단숨에 무너질 수

도 있다. 그 동안 국제적인 무역 도시로서 수십년 간 발전해 온 상하이에서 

폭력적인 반일 데모로 국제 도시라는 상하이의 이미지가 급변하였다고 일본

의 비즈니스 맨들은 불안스럽게 걱정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간의 수출입은 그 동안 급속도로 증가하여, 무역 실적은 1993

년을 100으로 하면 십년만인 2003년에는 약 4배로 늘어났다. 

중국도 세계의 생산 공장화로 1993년의 나라별 무역 비율은 1위가 일본이

었고, 2위가 홍콩, 3위가 EU, 4위가 미국, 5위가 대만, 6위가 아세안(ASEAN), 7

위가 한국이었다. 2004년에는 1위가 EU, 2위가 미국, 3위가 일본, 4위가 홍콩, 5



위가 아세안, 6위가 한국, 7위가 대만으로 되어 있다. 

1993년에서 2003년까지 중국의 나라별 무역 비율에서 1위였던 일본과의 

무역이, 2004년부터 3위로 떨어졌다. 2004년에도 중국의 일본과의 무역액은 

전년과 대비하여 대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중국은 EU나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본과의 무역량을 그 이상으로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이나 

대만과의 무역량이 1993년~2004년 동안 섬유나 경공업 분야의 거래는 증가

하고 있지만 전체 무역액은 거의 답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국은 미국, 

EU, 일본과의 무역 규모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 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 일

본과의 무역액 순위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2003년에 3위였던 EU와의 무역액

을 1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며, 미국과의 무역액도 2위로 올렸다. 

2004년에는 중국이 미국과 EU와의 무역액을 증가시키고, 일본과의 무역 

순위를 낮춘 의도를 통계에서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조치에 응답

하듯 EU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프랑스 주도로 중국으로의 무

기 수출을 완화하려 하였으나 EU 의회는 이에 반대하여 실현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중국은 2005년부터 쿼터 프리(quota free)가 되면서 미국이나 EU 시

장으로의 섬유품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 미국이나 EU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한을 위한 안티덤핑(anti-dumping)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을 충격으

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중국 각지에서 반일 데모가 일어나고 있어, 중국 

당국으로서도 지나치게 과격한 군중 데모가 국제적인 외교나 경제뿐 아니라 

중국 내 치안에 미치는 영향도 조심스러워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일본

의 산업계에서도 “중국과의 ‘정냉ㆍ경냉’ 상태가 길어지면 중국 투자를 삼가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으며, 인도에의 투자를 

고려해 보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중국의 연해부(沿海部)를 비롯하여 내륙부(內陸部)까

지도 많이 진출하고 있어, 쉽사리 “정냉ㆍ경냉”으로 되어 버리면 일본의 기

업들이 받을 피해도 적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중국측으로서도, 상하이에서 개최된 “중국 국제 염료ㆍ안료ㆍ조제ㆍ가공 

노하우전에 참가 신청한 일본 기업들은 모두 참가하였다. 그 이전에 개최된 

자동차 쇼도 참가 신청한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모두 참가하였다. 

그만큼 일본과 중국의 경제 교류의 골은 깊어지고 있으며, 이들 두 전시회

의 중국측 주최자는 반일 데모 직후에도 일본 출전 신청 기업에게 “경비를 

강화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참가해 달라”는 통지가 있었다. 그 후 중국 정부

는 데모 군중이나 국민에게 일본 상품의 불매 운동은 중국에게 이로울 게 

없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위기일발의 직전에 “경냉”을 중지시키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